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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온 목선

지난 15일 북한 목선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직선거리로 130km를 남하해 삼척항 부두에 접안했

다. 약 2톤 정도 되는 작은 선박이었다. 이 선박에 타

고 있던 네 명의 선원들은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하기 전까지 약 1시간가량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남한 땅을 자유롭게 거닐고 다녔다. 일부 주민들과 대

화도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우

리 어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

다고 전해진다.

늘 안보 위기 속에 놓여 있는 한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

안 해군은 물론, 해경, 육군이 쳐 놓은 촘촘한 감시망

을 피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해안에서 수십 km 이내는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로 중첩 감시하고 있다고 하

니 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번 일은 

분명 경계근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이지만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손바닥만 한 국토조차 제대로 지키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생겼다. 그

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토방위의 현주소를 분명하

게 드러냈다. 

올해는 6.25 발발 69주년이 되는 해이다. 6.25는 6.25

동란, 6.25사변, 6·25전쟁, 혹은 한국동란, 한국전쟁이

라고도 부른다.

한국 법률은 6·25사변과 6·25전쟁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6·25사변이란 명칭을 사용했

으나,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북한의 

UN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성 인정 등으로 

국가 간의 전투를 의미하는 전쟁이란 용어로 바뀌었

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등에서는 법을 개정하면서 6·25사변을 

6·25전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기념일의 하나로‘6·25사변일’

을 정하면서 사변일이란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

다. 국제적으로는 Korean War(한국 전쟁)이라 불린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국군은 북한의 선진화

된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후

퇴하였다. 유엔은 미국 주도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

어 이 전쟁에서 한국을 원조하기로 결정하고 유엔군

을 파병하였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

로 한 유엔군은 그해 9월 17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

며 같은 달 28일 서울을 되찾고 10월에는 평양에 이어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11월 중순, 북한의 요

청을 받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듬해 1월 4일, 서울

을 빼앗겼다가 3월 15일에 재수복했다. 이후에도 전쟁

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되었다. 3년이 넘는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인명 피해

는 약 450만 명에 달하고, 남한의 산업 시설 43％와 

주택 33％가 파괴되었다.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

고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

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내적, 외적 어려움을 극복하

고 세계가 알아주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정치,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성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다. 좌우로 나뉜 정치 집단들은 극단적

으로 대치하면서 정쟁을 그칠 줄 모르고, 국방과 치안

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번 북한 목선 사건도 

국토방위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 가운데 하나

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基國非其國).”율곡 이이가 

당시 조선의 어지러운 사회상과 정치상황을 개탄하며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한 말이다. 작금의 대한민

국의 상황이 당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열강들은 모두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자국의 이익을 충족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은 안중에도 없

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현실을 직시한 외교 노선을 

펼치지 않으면 자칫 외교 무대에서 고립된 상황을 맞

이할 수도 있다. 아군도 적군도 분명하지 않은 외교전

에서 극단적 선택은 대한민국 존립의 기반까지 위태

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아도 오늘의 

아군이 적군이 되고 적군이 아군이 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만의 힘

으로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한반도가 열강들

이 세를 과시하는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가 우선

돼야 한다.

군의 감시망을 뚫고 삼척항까지 내려온 북한 목선 

사건이 한국의 현 시국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

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안보가 튼튼하지 않은 국가는 

평화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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